
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
亂精神文化宣揚會(회장박권흠
朴權欽)는 7월 8일 오후 2시
서울 종로구 안국역 S K허브빌
딩 B동 2 0 4호 한국차인연합회
전시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
었다. 금년 들어 3월 2 0일과 4
월 1 4일의 두 차례 이사회에
이어 세 번째 이사회를 연 것
이었다. 의제는 동 선양회의
정부 문화관광체육부에의사단
법인화 등록을 위한 요건 구비

를 위해 정관 등을 재개정하는
문제였다.
토의 결과, 법인화 등록을

위한 요건 충족을 위해 정관
내용 중 1 5개 조항 이상이 수
정 또는 삭제 보완되었다. 그
리고 일반 회원의 확충 등도
추가로 이루어졌다. 정부 당국
에서는 사단법인 단체의 난립
과 유명무실화를 막으려는 시
책으로, 중앙정부 차원의 등록
은 억제하고, 이를 지자체에서

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임진
란정신선양회의 경우 어떤 지
자체에만 범위가 국한될 수 없
는 것이어서 그 절차를 밟아
요건을 갖추는 일이 여간 까다
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였
다.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임
진란 관계로 이 단체가 한번
등록이 되어 나가면 다시는 유
사한 법인체의 등록이 불가능
이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.
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

진란 유공 선현 문중으로 새로
이 안동권씨의 충의공忠毅公
백운재白雲齋권응수權應銖 장
군 문중이 가입되어 충장공忠
莊公 권율權慄 도원수와 더불
어, 10여개 성씨문중 가운데
안동권씨가 유일하게 2인의 선
현이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가
입되게 되었다. 이날 이사회에
충의공 문중에서 대구에 거주
하는 후손 대표 2인이 참석하
여 인사와 취지 설명 등을 개
진하여 추가 참여에 동의하였
고, 그 가운데 충의공의 1 2대
손 권상석權相碩씨가 이사로
추가 선임되었다. 이후 충의공
문중에서는 동법인의 설립 기
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분담
금도 납부하였고 권상석씨는
다시 동법인의 등기이사로 선
임되었다.
충의공 권응수 장군은 복야

공파 서주공계瑞州公系시조후
2 3세손으로 명종 1년, 1546년
에 영천永川의 신녕新寧 추곡
楸谷에서 출생하였고, 자는 중
평仲平, 호는백운재이다. 선조
1 6년, 1583년에 다소 늦은 3 8
세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
봉사奉事 등을 거쳐 북방 의주

義州 등지의 방수防戍에 나갔
다 돌아와 어모장군禦侮將軍으
로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의 막
하가 되었다. 1592년 4월에 임
란이 일어나자 광겁하여 망지
소조罔知所措인박홍의 휘하에
서 나와 귀향해서는 가인과 노
복 등을 기축으로 향당의 인력
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아우
응전應銓ㆍ응평應平등과 함께
5월에 대동大洞에서 격전하여
왜적을 격파하고 또 한천漢川
에서 싸워 적군을 대파하여 임
란 발발 이후 아군 최초의 승
전을 이루었다. 이 소식에 인
근의 의흥ㆍ영천ㆍ하양 등지에
서 의병이 잇따라 봉기하여 서
로 협력하고 합류하였다. 인수
印綬를 잃고 달아나 숨은 신녕
고을의 원을 찾아내 일을 보게
하고 혼란을 틈타 난을 일으킨
관노 희손希孫의 무리를 토벌
하며 잇따라 인근에서 왜적에
붙어 약탈하는 토적土賊을 색
출해 참수하여 민생을 안정시
켰다.
6월에 경상좌병사 박진朴晉

에게 불려가 휘하가 되었으나
그 군율이 없음을 보고 개탄하
여 사직하고 돌아와 다시 의병
을 모았고 7월에 초유사 김성
일金誠一에 의해 의병대장이
되어서는 박연朴淵에서 승전하
고 소계召溪에서 적을 파하였
다. 이어 사천沙川ㆍ와촌瓦村
을 거쳐 추평楸平으로 진격해
서는 각처에서 합류해온 병력
3천5백으로 영천성을 공격하여
격전 끝에 이를 탈환하고 왜군
1백여 급을 베었으며 그 안에
잡혀 있던 조선 백성 포로 1천
여인을 풀어주니 병위兵威가
떨치게 되었다. 8월에는 다른
의병과 연합하여 계연鷄淵에서
회전하고 경주를 수복하였다.
이러한 공으로 9월에 당상관으
로 올라 우후虞侯가 되고 1 2월

에 조방장助防將이되었다.
해가 바뀌어 선조 2 6년, 1593

년 2월에는 순찰사 한효순韓孝
純과 더불어 당교唐橋에서 기
습전으로 적을 초멸하고 문경
산양의 탑전塔前에서 적 1백
급을 베는 대승으로 경상좌병
사慶尙左兵使에 특배되었다. 4
월에는 안동의 모은루慕恩樓
전투에서 적 1천여 병력을 대
파하고 추격해 구담九潭에서 1
백여 급을 베거나 사로잡았다.
9월에 밀양성을 쳐 5 , 6천의 적
을 격파하고 성을 탈환했다.
다시 1 5 9 4년 정월에는 가선대
부嘉善大夫로 오르고 4월에 황
룡사黃龍寺 아래에서 적을 격
파한 후 충청도방어사를 겸하
고, 선조 2 8년, 1596년 정월에
는 경상좌도방어사를 겸하여
형산강 위쪽에서 적을 대파했
다. 1597년 5월에는 집의 곡식
3백석을 관에 내 군비에 쓰게
하고, 9월에 관찰사 및 방어사
등과 함께 적을 달성에서 대파
하고 1 1월에 왕명으로 명나라
장수 이여백李如栢의 휘하에
들어가 1 2월에 울산의 도산島
山과 반구정伴鷗亭에서 싸웠
다. 이후로 가의대부嘉義大夫
로 승진하여 방어사를 겸했다
가 밀양부사密陽府使를 거쳐
한직으로 밀리고 영변부사 등
으로 임직되었으나 부임치 않
았다. 이어 신녕의 화양동華陽
洞에 복거하다가 동지중추ㆍ내
금위장ㆍ훈련원 도정ㆍ황해병
마수사ㆍ어영중군ㆍ한성부좌
윤 등을 거쳐 동지중추로 물러
나 청송 안덕의 방대정方臺亭
에 우거하던 중 선조 3 7년,
1 6 0 4년 6월에 효충협력선무공
신效忠協力宣武功臣 2등의 호
를 받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
졌다. 7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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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’ 정부산하 사단법인화 진통중
안동권씨, 충의공權應銖장군 문중도 가입

▲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이사회가 열리고 있다.

▲ 충의공문중 대표 권상석씨가 인사말과 입회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.

전라북도 전주ㆍ완주종친회
에서는 6월 2 6일 금년도 연례
선대 유적지 순례 행사의 일환
으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
동陵洞의 시조 태사공太師公
묘역을 참배하였다. 이날 아침
일찍 7시에 전주시청 민원실
앞에 집결하여 전세낸 관광버
스 편으로 출발하였고 탑승 인
원은 총 4 1명이었다. 권오덕權
五德 수석부회장의 인솔로 출
발한 일행의 전세 버스는 전주
시내를 벗어나 국도와 고속도
로를 이용해 서대구 나들목 등
을 거쳐 정오가 막 지난 1 2시
1 0분 경에 안동시 서쪽의 서안
동 나들목을 빠져나왔다.
톨게이트에서 능동의 묘소를

향해 가는 도중 안동의 전통음
식점을 찾아 들어가 점심식사
를 하였는데 그 식사대를 권효
택權孝宅 회원이 원로로서 전

액을 부담하였다. 점심식사를
마치고 곧 성곡리 능동으로 이
동하여 시조묘하의 능동재사陵
洞齋舍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.
재사 바로 앞의 밭에 작물을
재배하며 비닐 하우스 등을 설
치해 놓아 늘 미관에 거슬리던
곳이 관당국의 문화재 보수 예
산 배정으로 너른 주차장으로
변했는데, 그 조경 시공을 친
환경으로 시행한 것이 돋보이
고 시조 묘역의 전체적인 경관
에도 괄목할 도움이 되어 보였
다.
일행은 전원이 시조 묘소로

올라가 준비해간 전물奠物을
묘전의 상석床石에 베풀고 일
헌례一獻禮의 성배省拜를 하였
다. 작헌酌獻은 권영평權寧平
회장이 하였다. 묘소의 봉분
주위와 계절階節을 살피며 모
두가 잡초를 뽑고 이물을 제거

한 다음에는 권영평 회장으로
부터 시조 태사공 묘소의 연혁
과 유래에 관한 설명을 들었
다. 그리고 계하에 있는 평창
공平昌公 옹雍의 묘소에 성배
하고, 평창공이 실전되었던 시
조묘소를 되찾은 공을 기렸다.
시조 묘소 성배를 마치고 내

려와서는 재사 왼쪽 언덕 위에
신설한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郞
中供의 단소壇所를 성배하였
다. 이 단소는 신설한 바이지

만 사실은 경북 청도군 운문면
정상리에 소재하던 단소를 철
하고 이곳으로 이설移設한 것
이었다. 아시조 단소에도 준비
해간 전물을 진설하고 시조묘
소 성배시와 같이 작헌전배酌
獻展拜를 하고 권영평 회장으
로부터 단소 이설에 대한 경위
설명을 들었다.
귀로의 차중에서는 권문의

역사와 보학 등에 관해 서로
질의 응답식의 토론을 벌이며

지루한 줄을 모르다가 오후 7
시 3 0분 경 전주에 도착하였
다. 도착해서는 또 종친회 이
사 권태평權泰平씨가 일행 전
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여,
권용근 부회장의 건배제의로
연음과 성찬을 즐기고 나서 저
녁 9시 3 0분 경에 각자가 헤어
져 귀가하였다.  
<전주ㆍ완주종친회 부회장 권

용근 제공>

전주ㆍ완주종친회원4 0여명
안동시 능동 시조묘소 참배

▲ 전주ㆍ완주종친회원들이 능동의 낭중공 단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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